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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자료문의> ☎ (062) 221-5533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관장 조미경) 선양과(과장 이용익) 연구사 김하정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역사 특강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개최
‘제92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기념행사

오프라인 역사특강·온라인 학술행사 통한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제92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오는 30일, 

11월6일 역사 특강 ‘우리나라 독립운동 이야기-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21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따르면 특강은 ‘제92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기획됐다.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이 있었다’를 주제로 한 이번 

특강에서는 학생독립운동 전개과정 및 결과, 역사적 의의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역사 속 청소년의 역할과 주인 정신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가 

아크릴등 만들기’, ‘학생기념탑 참배’ 등의 체험활동도 마련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제92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앞두고 

‘우리가 몰랐던 친일 잔재’를 주제로 한 ‘학술행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은 식민 잔재를 살펴보고, 극복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광주교대 김덕진 교수가 광주 지역 식민지 청산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정종재 장학관이 학생독립운동 당시 

참가 학교였던 광주제일고의 식민 잔재 청산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학술행사’는 

광주시교육청 및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조미경 관장은 “제92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독립과 민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